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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6.20.(목) 민생토론회 종료 시부터

(행사 진행 시 별도공지 / 6.21.(금) 조간) 
배포 2024. 6. 20.(목) 09:00

스물여섯� 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 허브� 경북
▸SMR․반도체 소부장(구미산단)․청정수소(울진) 생산거점으로 육성

▸자연-역사-문화가 함께 하는 호국문화의 성지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포항 환동해 호국역사 문화관)

▸고속도로 확충, 영일만대교 건설로 교통 편의성 확대 

▸청년과 벤처가 모이는 혁신 스타트업의 주역

  (*경산 스타트업 파크, 포항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정부는 6.20.(목) 영남대학교에서「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여섯 
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개최했다.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경북
을 SMR 미래 경쟁력 확보의 거점이자 반도체 소부장과 국내 청정수소의 
생산거점으로 육성, 고속도로․국도 확충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할 방안도 모색했다. 아울러, 
국가해양생태공원과 호국역사 문화관을 갖춘 자연-역사-문화의 성지로 
만들어 나갈 방안에 대해 경북 도민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파크,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등을 지원하여 경북을 청년 인재와 
창업․벤처 기업들이 한데 모이는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육성할 방
안도 논의됐다.  
 * ➊ 첨단‧에너지 新산업의 허브, 경북
   ➋ 동해안 관광 新거점, 경북
   ➌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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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에너지 新산업의 허브, 경북

❶ SMR 파운드리 역량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 배경
  정부는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확대 및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그간 한국형 SMR 노형 개발을 위해 4천억원 규모의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을 본격화하고,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을 출범
하는 등 노형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최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SMR이 포함되고 해외 
주요국도 ’30년대 초반 SMR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노형 개발 뿐만 아니라 SMR 기자재 제작, 시공 등 파운드리 역
량이 글로벌 SMR 시장 패권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첫째, SMR 분야 혁신제작기술* 및 공정 연구개발에 착수한다. 향후 혁
신제작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기존 방식 대비 주요 기기의 안전성이 강화
되는 한편, 제작 비용 및 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원전 첨단제조기술 개발(‘24년~’28년) : PM-HIP, 전자빔용접 등 첨단 제조기술 개발

  둘째,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SMR 산업을 이끌어 나갈 혁신기업을 육
성하기 위해 SMR 기업에 특화된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셋째, SMR 기자재 제작 핵심 장비를 원전기업에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
축하여 중소·중견기업의 SMR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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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SMR은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한 바, 미래에는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
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이에, 우수한 국내 원전 제작역량이 
SMR 분야로 확장되면 글로벌 SMR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북은 14기의 원전, 한수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SMR 국가산단
(후보지) 등 연구개발부터 원전 운영까지 원전산업 전주기 역량이 결집된 
지역인 만큼, 정부는 경북지역을 우리나라의 SMR 미래경쟁력 확보의 주요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❷ 구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R&D 실증시설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 방향
  구미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발상지와 같은 지역으로,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반도체 제조 중심 클러스터와 연계된 소재·부품 등 후방산업의 핵
심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구미산단을 반도체 특화단지
로 지정하였다. 정부는 구미 국가산단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 거점 지역
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반도체 소부장은 반도체 칩의 품질과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며, 장
기간의 기술개발과 수차례의 성능평가를 거쳐 공정 투입 가능성을 확인한
다. 구미는 실리콘웨이퍼, 쿼츠웨어 등 반도체 소부장의 핵심 공급기지로 
정부는 소부장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국내 소부장 경쟁력을 강
화할 계획이다.
  또한, 극한 온도, 고진동 등 고난도 환경 조건에서 반도체를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재한 국내 환경을 고려해 국방 등 수요기업들이 소재한 
구미에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한
다. 신뢰성 평가 및 인증 지원 서비스를 통해 반도체 설계 기업들의 역량
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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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R&D 인프라 구축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의 자립화 역량을 증진
하고,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통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❸ 경북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지원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 방향
  정부는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수소 산업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경북 울진은 원전이 
밀집한 지역으로 무탄소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에 강점이 있어 작년 
3월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었다. 정부는 이런 강점을 살
려 경북 울진이 국내 청정수소 생산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진행 중(‘24.6.18. 국무회의 의결)

□ 추진 현황 및 계획
  원자력 기반 수소생산은 탄소중립 실현과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
한 청정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원전 연계 
청정수소 생산 관련 기반연구(한수원, ’22~24)를 통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과의 연계 방안과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단계적 실증사업
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북 울진에 청정수소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기획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수소 산업 집적·
융합 효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
우 대규모 예타 사업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장기적으로 관련 기업의 집적이 예상되는 경우 울진을 수소특화
단지로 신속 지정하여 국내 청정수소 생산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
갈 계획이다.
  *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클러스터 사업기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2.5억원, 6월末 발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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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안정적 청정수소 공급기반 마련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전환을 뒷
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수요가 있는 국
가에는 수전해 설비가 추가된 원전 수출이 가능해져 우리 원전의 수출경
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❹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 지원 (기획재정부)
□ 추진 방향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
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그간 재정의존도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
를 극복하여, 어떠한 유형의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도 규모 제한 없이 빠른 
속도로 안정감 있게 추진 가능하다.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24년은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였다. 모펀드 규모 대비 
약 10배의 레버리지를 통해 금년에만 최소 3조원의 지역투자 효과가 예상
된다. 3.26일 출범식에서는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
하는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1,239억원 규모), 폐철
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
트」(1,133억원 규모) 등 2건의 1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자체
에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모펀드 조성, 획기적 규제개선, 전용 특
례보증, 맞춤식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북은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에 이어 
수소 배관망 구축, 호텔·리조트 건립 등 여러 후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선도 지자체로서, 정부는 다양한 경북 프
로젝트들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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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공동영농 등 농업・농촌 혁신모델 확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 배경
  농업・농촌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어 인력・
자본・기술 유입 촉진을 위한 혁신적 시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경북의 
사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경북은 16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전국에서 소멸 
우려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전환하기 위해 시작된 ‘혁신농업타운’
은 농촌 마을을 하나의 농업법인으로 구성해 개별영농을 공동영농으로 전
환하고, 기술・인력 문제 해결과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농업・농촌
의 새로운 혁신 모델의 하나로 주목할 만하다.

경북 혁신농업타운(문경 영순지구) 사업성과
□ 사업 개요 
 ◦ 사업 규모: 공동영농 110ha(농가 80호)
 ◦ 재배 품목: 벼 → 2모작 *(하계) 콩 105ha, 벼 5  (동계) 양파 56, 봄감자 31

□ 추진 성과

 ◦ 2모작 소득작목 재배로 농업소득 3.2배 증가
   ※ (당초) 벼 단작 7.8 억원 → 콩 + 양파/감자 2모작 24.8억원

 ◦ 규모화 기계화로 생산성 15~20% 증대(ha당)
  - 양파 90톤 수준(전국평균 78톤), 봄감자 30톤 수준(전국평균 25톤)

< 생산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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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계획

  공동영농 등 새로운 경영방식과 스마트팜을 활용한 경북의 성공적인 혁
신농업타운 모델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경 등 여러 성
공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영방식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 
스마트팜, 농촌융복합산업 등 농업의 첨단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지
원도 확대해 나간다.  
  * (‘24년 관련 예산) 공동영농 관련 415억원, 스마트팜 관련 2,540억원, 농촌융복합산

업 관련 115억원

 
  또한,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 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
하는 경우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세제, 인프라 등 농촌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농업 첨단화, 지
역 산업 융복합 등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농식품부는 3월 28일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자율규제혁
신지구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연말까지 현장의 수요와 사례 분석을 
통해 농업혁신, 산업 활성화 등 유형을 구체화하여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규제 특례 적용을 위한 법률 제정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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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 관광 신거점, 경북

❶ 경북·대구 행정 통합 (행정안전부)
□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지난 ’24.6.4.(화) 행안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는 
한자리에 모여 대구·경북 통합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구·
경북에서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도 통
합의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정부는 대구·경북의 합의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하여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2026년 7월 1일에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상응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체제가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지방자치단체 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 추진 배경
 
  관광 산업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에도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간 인구감소 지역이 지역경제를 활성
화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유치하려 해도, 부족한 재원 등으로 인해 투자 유치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분야의 사업을 민간 자본
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펀드 조성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
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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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현황 및 계획
  최근 다수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을 마중물로 삼아 민간 자본의 유치, 지
역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정책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 지역을 방문하는 생활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해 동해안(포항, 영덕, 울진 등)에 호텔·리조트 등 숙박시설 
건립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성하는 투자 펀드에 대한 출자 근
거가 없어,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
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해질 경우,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는 마중물
로 작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
로 기대된다.

❸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추진 (해양수산부)    
□ 추진 방향
  경북 포항시의 호미반도는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과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둘레길이 있는 관광 거점이자 해양보호생물
인 바닷새와 바다거북이 살아가는 터전이기도 하다. 호미반도는 이러한 풍
부한 해양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학술적․경제적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호미곶 해양보호구역 지정(’21.12)에 이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호미반도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
하여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조화롭게 추구할 계획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경북도는 ’21.4월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2년 4분기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
과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현재 경북도에서 신청한 사업 변경* 계획 안에 따르면,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KDI), 호미반도 일대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총 1,29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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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변경 신청안 기준) > 
ㅇ 사업기간 : ‘24년~’28년(5년)
ㅇ 총사업비 : 1,297억원(국비 781억원, 지방비 516억원) 
ㅇ 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포항시
ㅇ 사업내용 : 4개 세부사업
   ① (호미반도 보전센터) 해양보호구역 통합적 보전‧관리, 총괄 운영 거점
   ② (심해 탐방관) 심해 해중 환경 체험, 심해 관련 훈련·교육 
   ③ (바다연어물길정원) 바다연어, 바다거북 등 해양생물 모니터링·관찰
   ④ (환동해탐방 버스) 해양생태공원 세부시설 연계

※ 경북도 사업변경 요청사항

 - (규모) 1,666억원(국비1,038 / 지방비 628) → 사업비 1,297억원 (국비781 / 지방비 516)

 - (사업 내용) 주요 시설을 “호미반도 보전센터”로 통합하고 세부 사업 수를 조정(8개→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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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발맞추어 해양보호
구역을 확대하고, 호미반도를 중심으로 동해안 일대의 해양보호구역을 통
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기대 효과

  해양수산부는 경북도와 협력하여 호미반도 일대를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광, 인문과 역사가 어우러진 해양생태관광 중심지로 조성해 나갈 것이
다. 향후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되면, 경북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뿐 아니라 새로운 생태친화적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❹ 고속도로·국도 확충 (국토교통부)   

❹-1 성주-대구 고속도로
  
□ 추진 현황 및 계획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반영된 이
후 ’22년 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여 사업 타당성 분석을 진행 중이
다. 국토부는 경북도 등 관계 지자체와 협력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본 사업이 추진되면 성주군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강화됨과 함께, 향후 
무주~성주 고속도로가 추진되어 연결될 경우 국가도로망 동서3축을 연결
하면서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의 연결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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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도(안)

< 사업 개요 > 
 ㅇ 사업구간 : 경북 성주군 성주읍(성주JCT) ~ 칠곡군 지천면(지천JCT)

 ㅇ  사업규모 : 4차로 신설 L=18.8km

 ㅇ  총사업비 : 9,542억원(예비타당성조사 검토(안))

❹-2 울산-경주 국도 확장

□ 추진 현황 및 계획

  도로 건설사업은 10년 단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5년 단위 ｢고속도
로 건설계획｣ 또는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등 국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울산-경주 국도 확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
함될 필요가 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 수립(’25년 말 
발표 예정)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교통정체 해소 효과 등을 면
밀히 분석해 국가계획 포함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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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해당 구간은 경주시와 울산시 도심을 잇는 유일한 국도로 교통량이 많
아 정체가 잦은 상황으로, 4→6차로로 확장될 경우 교통혼잡 완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 사업 개요 > 
ㅇ 사업구간 : 경북 경주시 외동읍 ~ 울산시 경계
ㅇ 사업규모 : 4→6차로 확장 L=2.6km
ㅇ 총사업비 : 약 322억원(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검토(안))

❹-3 영일만 대교 건설(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 추진 현황 및 계획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은 ’08년도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시작된 포항～영덕 
고속도로 사업의 일부 구간이다. 

  현재 영일만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건설 중이며, 영일만 대교 건
설사업은 국토부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기관(KDI)이 적정성을 검
토 중이다. 국토부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KDI, 기재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포항국가산단, 영일만 신항 및 배후단지 연계를 통한 신속한 물류 이동 
등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업 개요 > 
 ㅇ  사업구간 : 포항시 남구 동해면 ~ 북구 흥해읍
 ㅇ  사업규모 : 4차로 신설 L=18km(지자체안 기준 등)

 ㅇ  총사업비 : 3조 3,689억원(국토부 타당성조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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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포항 환동해 호국역사 문화관 건립 (국가보훈부)   

□ 추진 방향

  국가보훈부는 지역별로 존재하는 보훈의 역사들이 제대로 기억될 수 있
도록, 이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상징 공간을 조성하고 미래세대와 공유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포항에서는 환동해의 중심 라인인 강원에서 포항, 울산에 이르는 
한반도 동해안 지구의 호국역사를 알리고, 미래세대에 전승하는 문화시설
의 건립을 진행 중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이를 위해 올해 국비 5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26년까지 부지면적 8,000
㎡, 건축 연면적 2,000㎡ 규모의 보훈문화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가보훈부와 포항시의 협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에
는 설계 및 인･허가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그에 앞서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26년 하반기까지 공사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앞으로, 포항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환동해의 호국역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보훈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이러한 역사가 미래세대에 널리 계승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포항 환동해 호국역사 문화관의 건립을 통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웠던 환동해의 역사를 모두가 일상 속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
한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내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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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환동해 호국역사 문화관 개요 > 
ㅇ (사업주체) 경상북도 포항시

ㅇ (지원조건)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50% 이내)

ㅇ (사업위치) 포항시 남구 일월동 일원

ㅇ (사업내용) 환동해 호국역사를 기억하고 미래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보훈문화 교육시설 건립

ㅇ (연차별 투자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기투자 ΄24년도 ΄25년도 ΄26년도
계 18,100 1,064 5,111 11,925

국  비 9,049 532 2,555 5,962
시  비 9,051 532 2,556 5,963

사업 대상지 위치도

사업예정부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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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이주배경 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 성장 지원
□ 추진 방향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
년)/ 9.26｣과 관련 법령 개정을 토대로 올해부터 이주배경학생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
해 나간다.
  아울러, 올해 지역 공교육의 질 제고 및 지역인재 양성․정주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시범지역이 보다 더 수월
하게 우수한 중․고교 해외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연내에 특례를 마련한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보다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2023년 10월에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한국어능력이 교과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
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을 운영(’24.6, 10개 교육청) 중이며, 이중언어 
등 강점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다문화교
육 부문’을 신설, 총 200명의 이주배경학생을 선발(’24년)하여 대학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부터는 다문화교육 정책이 
체계적‧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2월 1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경북(안동, 예
천)은 청소년 국제교류, 학교시민교육 등 지역 맞춤형 글로벌 교육사업들
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정에 따라 경북 등에서 추진하려는 
글로벌 교육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과 소통하며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이주배경학생들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고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지역에서 유치한 우수한 해외인재가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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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 경북

❶ 경산 스타트업 파크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 방향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자가 대기업, 대학‧연구기관, 투자자 등과 자유롭
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의 혁신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
를 전국 지방에 조성하고 있다. 
  특히 도전정신을 갖춘 청년 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스타트
업 파크를 중심으로 문화‧소통‧주거가 결합된 청년창업 복합공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지난 2022년 경상북도와 경산시를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에 선정하여, 
건축 설계를 거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작년 12월 공사를 개시하였다.
  경산시는 ‘대학도시’라 불릴 만큼 영남대 등 10개 대학이 밀집되어 있어 
대학생 등 청년 이동이 활발하며, 대학 창업문화를 기반으로 혁신이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경산 스타트업 파크는 대구지하철 2호선 
임당역 인근에 조성하여 접근성이 우수하며, 청년과 혁신 스타트업 유치에 
필요한 상업‧주거‧공원 시설 등도 ‘대임 지구계획’에 따라 주변에 들어설 예
정으로 향후 경북지역 청년 스타트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경산 스타트업 파크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VC
‧AC 등 지원기관을 입주시키고,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23년 250억원) 등 
지역 내 다양한 창업 지원 역량을 집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주력산업인 
자율주행‧모빌리티, ICT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스타트업 기술개발 및 실증 등을 지원
할 방침이다.
  경산 스타트업 파크는 임당역 역세권이자 대학과 대단지 행복주택 등이 
위치한 지역 핵심권역에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창업 혁신공간을 조성 
하여 경상북도, 경산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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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포항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 방향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제조 창업자의 첨단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 공정개발 및 제품 실증 등 벤처․스타트업 제품의 초도 생산을 지
원하는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를 포항에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있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202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어 경상북도와 포항시, 포스코가 제조 인큐
베이팅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주관기관
으로 선정되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 마무리가 진행되고 있다.
  포항시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체인지업
그라운드 등 우수 대학 및 연구시설, 창업 지원기관이 집적되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지역 혁신창업 생태계의 모범 사례이다. 포항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는 유망한 첨단제조 스타트업이 포항에 정착하도록 지원
하여, 지역과 제조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완공 이후에는 첨단기술을 개발한 벤처․스타트업 약 10개사를 선정하여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에 입주시키고, 2~3년간 첨단제품 생산을 위한 공정
개발 지원,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검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지역 제
조 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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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지역 벤처투자 활력 제고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 방향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 8월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통
해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26년까
지 누적 1조원 이상 조성하고,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27년까지 전국 5개 
광역권에 개소할 계획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올해 중기부는 모태펀드를 통해 지역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
원을 출자하여 4,500억원 규모의 지역 벤처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
다.

  지난 3월 경북에서 나고 자란 스타트업이 경북에서 직접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300억원 규모의 경북·전남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새롭게 
선정하였다. 경북·전남과 함께 부산,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도 선정하여, 
’23년까지 5개 조성된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올해 추가 3개 지역으로 확
대한다. 이를 통해 ‘26년까지 3,000억원 이상 규모의 지역 벤처펀드가 조
성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으로 ▲ 경북, 부산, 충남, 전북 등 9개 
지역의 초기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 창업초기 펀드’ 8개를 조성
하고, ▲ 비수도권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중점 투자하는 ‘라이콘 펀드’, ▲

비수도권 창업기획자의 구주를 인수하는 ‘지역AC세컨더리 펀드’ 등 새로
운 지역 벤처펀드를 기획하여 조성하고 있다.

  6월 말에는 대구 · 경북지역을 관할하는 대경권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개
소할 예정이다.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는 대구 · 경북지역의 특색에 맞는 창
업 · 투자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잠재적 투자자 발굴 · 양성, 창업기
업 IR 코칭 및 투자상담, 창업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정기 네트워크 구
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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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 방향
  AI·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술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각되며, 이제는 
지역에서도 전통 제조업을 넘어 신기술에 도전하는 우수한 딥테크 스타트
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지역에서 출발하는 딥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전국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을 발굴
하고, 투자유치와 대기업 협업을 통해 성장을 돕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올해 5월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의 시드 투자
부터 후속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이하 창업-BuS)’을 추진하고 있다.
  매주 센터별로 미니 피칭데이 등을 운영하여 창업 BuS 프로그램에 참여
할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한다. 그 과정에서 가능성을 인정받
은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창경센터 등에서 3개월 이내에 직접 초기 투자
를 진행하고, 향후 6개월 이내에 TIPS, 12개월 이내에 후속 투자까지 유
치받도록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는 경북 등 전국 지역으로 단계별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나아가 선도적인 인프라와 노하우를 갖춘 대·중견기업과의 개방형 혁신
도 병행 지원하여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의 밸류-업까지 지원하도록 확장
해 나갈 계획이다.

< 창업-BuS 신속 투자 지원 체계 >

 · 3개월 내 Seed 투자, 6개월 내 TIPS, 12개월 내 후속 투자로
연계하여 스타트업의 투자를 통한 맞춤형 성장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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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 방향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보호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지역의 스타
트업들이 기술유출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전국 13개 지역 
거점에 전담조직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에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은 기술보호 등 법적인 문제에 대해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 부담을 덜고 경영과 성장에 역량을 집중하
도록 온라인으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투자나 공동연구 등 협업 과정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침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전용 
기술보호 자문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 등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기술보호지원반은 각 지역별 기술보호책임관 13명과 분야별 전문가(변
호사 및 변리사, 보안전문가 등) 87명으로 구성되며, 사건 발생시 직접 현
장으로 출동하여 초동 상담을 실시하고 기술보호 전략 수립과 법률 자문
을 제공하는 등 현재까지 786개의 피해기업을 밀착 지원해 왔다.
  나아가 기술보호 등 스타트업이 다양한 법적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4월 스타트업 분야 전문 변호사를 자
문단으로 구성하고, 스타트업-변호사 간 매칭시스템을 구성하였다. 
  향후 이러한 법률상담 중 공통된 사례들을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FAQ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대형 로펌과 협력하여 해외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애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스타트업의 핵심기술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납품·거래 관계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보호범위를 스타트업
이 기술을 교섭·협상하는 계약 이전 단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법 시 합리적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등 스타트업 기술보호도 강화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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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총  괄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

책임자 과장 고상미 044-251-3105

담당자 사무관 박선녀 044-251-3136

첨단‧에너지 

신산업의 허브, 

경북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책임자 과장 문상민 044-203-5320

담당자
사무관 박계영 044-203-5326

사무관 강지민 044-203-5329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책임자 과장 이규봉 044-203-4270

담당자
사무관 전성철 044-203-4274

사무관 유소영 044-203-4141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책임자 과장 박한서 044-203-3970

담당자 사무관 강희경 044-203-3973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투자팀
책임자

팀장 최진광 044-215-7494

사무관 정혁주 044-215-749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책임자 과장 정아름 044-201-1511

담당자 서기관 문지영 044-201-1516

동해안 관광 

신거점, 경북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책임자 과장 강태석 044-201-3875

담당자 사무관 이용재 044-201-3876

국토교통부 

광역시설정책과

책임자 과장 안광열 044-201-3775

담당자 사무관 이주형 044-201-5104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책임자 과장 오준혁 044-205-3101

담당자 사무관 김형준 044-205-3103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책임자 과장 성현모 044-205-3321

담당자 사무관 조환석 044-205-3332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책임자 과장 박진석 044-205-3501

담당자 사무관 강경국 044-205-3502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장 신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고은비 044-200-5315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동현 044-202-5570

담당자 서기관 김상현 044-202-5579

교육부

해외인재유치지원팀

책임자 팀장 이운식 044-203-6777

담당자 사무관 김영삼 044-203-6797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책임자 과장 박준성 044-203-6521

담당자 사무관 황혜경 044-203-6522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 경북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책임자 과장 강기성 044-204-7620

담당자 사무관 이현일 044-204-762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책임자 과장 박은주 044-204-7660

담당자 사무관 윤종욱 044-204-7676

담당자 사무관 최용춘 044-204-7673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책임자 과장 이권재 044-204-7710

담당자 사무관 이종우 044-204-7713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책임자 과장 이지호 044-204-7720

담당자 사무관 남정근 044-204-7724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규제혁신단

책임자 과장 손후근 044-204-7670

담당자 사무관 기정희 044-204-7674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책임자 과장 정강은 044-204-7780

담당자 사무관 추형준 044-204-7785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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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 Q&A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Q. 어떤 유형․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대상인지?
□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프로젝트라면 

어떠한 유형과 규모의 프로젝트도 제약 없이 추진 가능함(Negative 방식)
  * 단, 사행성 사업, 단순 분양형 사업 등 펀드 취지, 공익성을 저해하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 특히, 그간 국비 보조, 민간투자 사업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들도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현재 복합 관광단지, 대규모 스마트팜, 에너지 클러스터 등 여러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준비 중임

□ 정부는 지자체가 전문성 있는 민간 참여자와 내실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기획할 수 있도록

 ㅇ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통해 기획 단계에서 
신청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자문을 제공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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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혁신 모델 확산 지원  

Q. 공동영농 등 농업・농촌 혁신 모델 확산 지원 방안은?
□ 공동영농과 스마트팜을 활용한 경북의 혁신농업타운 모델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킬 계획

□ 문경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영농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 
스마트팜, 농촌 융복합 산업 등 농업의 첨단산업화를 위한 제도와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음

    * (‘24년 관련 예산) 공동영농 관련 415억원, 스마트팜 관련 2,540억원,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115억원

□ 또한, 농촌 실정에 맞는 소규모 특구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농업 첨단화, 지역 산업 융복합 등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ㅇ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 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면 
특정 지역에 대해 규제, 세제, 인프라 등 농촌 실정에 맞는 인센
티브를 제공할 계획 

 ㅇ 지난 3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 방향을 발표했음. 올해 연말까지 현장의 수요와 사례 분석을 
통해 농업혁신, 산업 활성화 등 유형을 구체화하여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규제 특례 적용을 위한 법률 제정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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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행정체제 개편  

Q. 경북·대구 통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경북·대구 통합은 인구감소·지방소멸 등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며, 정부도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

□ 향후 대구·경북에서 합의안 마련 時 ‘범정부 통합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

지방자치단체 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Q.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를 마련하는 이유는?

□ 인구감소 지역을 비롯한 일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중물 성격의 공공 재원이 필요

 ㅇ 아직까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자치단체가 출자할 수 있는 근거
가 없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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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Q.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의 기대효과는?

□ 국가해양생태공원이란 해양자산의 생태적ㆍ경관적ㆍ학술적ㆍ경제
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
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 법)에 의거, 해
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의미함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규정

 ㅇ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한 호미반도는 해양생태 보전뿐 아니라 
지역활성화 측면에서도 잠재력이 높아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
하기에 적합한 지역임

□ 그간 해양수산부는 호미반도 일대의 해양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왔
으며, 이에 발맞추어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현재) 0.25㎢ → (확대) 71.77㎢

ㅇ 향후 국가해양생태공원이 동해 일대의 해양생태를 통합적으로 관
리할 수 있는 중심축으로 거듭난다면, 호미반도가 생태체험형 여
가의 새로운 구심점으로서 경북 지역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Q.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은?

□ 해양수산부는 호미곶 일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1.12) 해양생태공원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
생태계법｣을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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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후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22.12), 현재는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 중*

으로 예비타당성 조사(KDI 수행 중)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임
   * 규모 조정, 운영 효율화를 위해 사업 계획 변경 신청(경북도→해수부, 5.27)

□ 공간 이용의 효율성, 생태 보전 효과 제고 등 개선 필요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을 조정할 계획으로, 향후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개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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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환동해 호국역사 문화관    

Q. 포항 환동해 호국역사 문화관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은?

□ 포항 환동해 호국역사 문화관은 ’24년 설계 및 인･허가 용역을 거쳐 
’25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6년 하반기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음

Q. 포항 환동해 호국역사 문화관 건립의 기대효과는?

□ 포항 환동해 호국역사 문화관의 건립을 통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웠던 환동해의 역사를 모두가 일상 속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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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 스타트업 파크

Q. 경산 스타트업 파크 건설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은?

□ 경산 스타트업 파크는 2022년 선정되어 건축 설계를 거쳐 2023년 
12월 착공하였으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경북 경산 스타트업 파크 조감도 >

Q. 경산 스타트업 파크 조성 기대효과는?

□ 경산시는 영남대 등 10개 대학이 밀집되어 대학생 등 청년 이동이 
활발하고, 대학 창업문화를 기반으로 혁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며,

 ◦ 스타트업 파크 조성 예정지는 임당역(대구지하철 2호선) 인근으로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도시계획에 따라 청년과 혁신 스타트업 
유치에 필요한 상업‧주거‧공원 시설 등도 주변에 들어설 예정으로 
향후 경북지역 청년 스타트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스타트업 파크에 입주하는 경북창경센터, VC‧AC 등 지원기관과  
청년창업지원펀드(’23년 250억원) 등 다양한 창업지원 역량이 집적
되어, 지역 주력산업인 자율주행‧모빌리티, ICT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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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Q. 포항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건설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은?

□ 포항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는 ’23년 신규사업으로 ’24.11월 공사 
착공, ’2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 설계 마무리 진행 중

< 포항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조감도 >

Q. 포항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조성 기대효과는?
□ 포항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는 첨단기술을 개발한 벤처․스타트업 

약 10개사를 선정하여 제조공간에 입주(2~3년)시키고, 
벤처·스타트업의 신속한 시장진출과 성공적인 제조창업을 위해 
생산시설 공정개발, 제품 실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

□ 우수한 첨단 제조분야 스타트업이 포항에 정착하고 성장하는 거점 
기능을 수행하여, 향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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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Q. 대경권 지역 엔젤투자허브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은?

□ 4월에 전국 네 번째 지역 엔젤투자허브로, 대구·경북지역을 관할
하는 대경권 허브를 경북 경산에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2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6월 27일 개소를 앞두고 있음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 內 위치)

 ◦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중추로 하여 지역 창업·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관협의체 운영, 투자자 발굴 및 교육, 스타트업-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및 스타트업 투자유치 역량 강화, 지역 엔젤투자 
분위기 조성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

Q. 향후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방향은?

□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 벤처펀드를 ‘26년까지 1조원 이상 조성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모태펀드의 지역 분야 ’24년 출자 규모는 역대 최대인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였으며, 

     * 지역 분야 출자 규모 : (’22) 687억원 → (‘23) 887억원 → (’24) 1,000억원

 ㅇ ▲ 부산, 경남, 경북 · 전남 지역혁신 벤처펀드 3개 추가 선정, ▲ 지역 
창업초기, 라이콘, 지역 AC세컨더리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총 4,500억
원 규모의 지역 벤처펀드가 신규로 조성되도록 추진 중임

□ 지역 소재 창업 · 벤처기업이 충분히 투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해 가는 한편, 모태펀드의 지역 분야 출자 규모를 점진적
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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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체계 구축

Q. 창업-BuS는 무엇인지?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유망한 딥테크(AI·바이오 등) 스타트
업을 연중 상시·정례적으로 발굴하여 시드 투자부터 후속 투자까
지 빠르게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임

    *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Q. 창업-BuS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창업-BuS를 통해 발굴·선정된 기업은 창경센터가 보유한 바우처 
형태의 기술 지원 액셀러레이팅(1:1 매칭, 최대 5천만원)과 함께, 

□ 직접 초기 투자 및 TIPS 연계를 지원받고, 전국 공동IR 행사에 
참여하여 국내·외 투자 유치 기회도 가질 수 있음

Q. 창업-BuS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올해 창업-BuS는 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 5개 창경센터를 중심
으로 시범 운영되며, 스타트업은 주소지에 관계 없이 중점분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피칭행사 등에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음

구분 월 화 수 목 금

센터명 충북
(먼데이피칭)

인천
(빅웨이브Day)

광주
(지인Day)

경기
(815-IR)

울산
(BUG’s IR)

중점분야
바이오

·헬스케어
AI·빅데이터

AI·빅데이터·
시스템반도체

조선·해양

·에너지

Q. 밸류업 프로그램의 내용과 향후 일정은?
□ 수요 기업(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맞춤형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체적인 방식과 추진 시기 등은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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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

Q. 스타트업 법률자문 서비스의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은?

□ 법률자문 서비스는 K-스타트업 포털(k-startup.go.kr)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누리집 접속 후 신청 절차에 따라 작성

   * (절차 : 7월 1일~)  K-스타트업 포털(k-startup.go.kr) → (좌측상단) 사업소개 → 

법률지원 → “국내법률지원” 또는 “해외법률지원” 선택후 신청

□ 지원 내용은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보호, 계약, 노무, 투자 등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법률사항에 대해 자문

 ◦ 기업당 1백만원 이내에서 법률 상담이 가능하고 자문 형태는 기업과 
매칭된 변호사간 협의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수행

Q. 기술보호법 개정 취지와 향후 추진 방향은?

□ 투자 등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차례 청취함

□ 납품·거래 관계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보호 범위를 스타트업이 
기술을 교섭‧협상하는 계약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고자 함

 ◦ 이와 함께, 스타트업과 기술교환 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등
을 의무화하고, 시정명령(및 형벌) 도입 등 합리적 수준으로 처
벌도 강화 추진

 ◦ 또한, 기술탈취 시 개발에 투입한 시간‧비용에 비례하여 적정한 
피해 보상이 가능토록 손해액 산정 제도도 개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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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토론주제별 참고자료 (사업/제도 개요)

-❶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개요

□ (추진배경) 세계 각국이 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전(SMR) 제작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 우리나라를 ‘글로벌 SMR 파운드리**’로 육성할 필요

   * (해외) 전 세계 17개국에서 83개 SMR 모델 개발 중(’22년, IAEA) 

(국내)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 : 모듈당 170MW의 독자 노형 개발 중 / ‘23~’28(6년) 

  ** 주요 SMR 개발업체들은 ‘설계(펩리스)’에 특화, ‘위탁제작(파운드리)’ 업체는 별도 물색 중

□ (사업개요) 권역별 특성에 맞는 센터 내 혁신제조장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의 SMR 연구개발·시제품 제작 등 지원

   * 기존 대비 제작기간 및 비용을 대폭(30~80%) 감축할 수 있는 제조장비 (PM-HIP

(금속분말야금), 전자빔용접, 로봇 활용 무인용접, 3D 프린팅 기반 적층제조 등) 

□ (기간/예산) ’24년~’28년 / 센터당 97억원 + 지방비 (총 사업비의 50~70%)

   * ‘24년은 공모를 통해 2개 센터 선정 (경남·경북·부산·울산 지원 → 경남·부산 선정)

□ (추진체계) 에너지기술평가원(전담기관), 지자체+비영리법인 컨소시엄(수행)

□ (연도별 추진계획) 1차년도는 센터 설계, 2차~5차년도는 부지매입·센

터 건축 및 혁신제조장비 발주·계약·납품 등이 이루어질 계획

   * 국비는 장비 구입 및 사업 운영, 지방비는 부지매입 및 센터 건축 등에 사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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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구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1  구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개요

□ (현황) 구미 국가산업단지(1~5) 일대를 첨단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공급 특화단지로 조성 추진(총면적 36,067천㎡)

ㅇ SK실트론(웨이퍼), LG이노텍(기판), 원익큐앤씨(실리콘파츠) 등
선도기업 8개사와 협력기업 336개사 입주

□ (민간투자) 투자 계획 5.1조원(～’26년) ⇨ 현재까지 3조원(58%)
투자 착수 (2024. 4월말 기준)

□ (역할)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공급망 HuB로서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후방 산업기지 역할

  

<반도체 소재‧부품공급 후방 산업 특화단지>

① (핵심역할)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공급

② (확장성) 전력반도체 & 전방산업용 FPGA 반도체  → 자체 산업생태계

③ (물류) 국내 2시간 내 공급 가능, 해외 긴급 call 적시 대응(대구경북 신공항 예정)

□ (목표) ‘26년까지 300mm 웨이퍼 시장 세계 2위 도약

   * 300mm 웨이퍼 시장 점유율(’21) : (1위) 日신에츠, (2위) 日 섬코, (3위) 韓 SK실트론

□ (육성방향) 경기 반도체 생산기지와 연계한 반도체 핵심 원재료
(웨이퍼·기판 등)의 안정적 공급기지로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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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구축

* 세부 사업명 :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 (추진배경)방위산업첨단화에대응하기위해방위산업용시스템반도체 검

증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내 팹리스의 방산분야 진출 지원 필요

   * 극한 온도, 고진동 환경, 암호화 기능 내장, 긴수명 등 MIL-STD(군사 표준)을 만족

□ (사업개요)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설계·검증·시험 ·

평가·사업화 등 전주기 지원

ㅇ (기반구축) 첨단 방위산업용 반도체 설계·검증·실증·신뢰성 시험

환경* 조성

    * 시험장비 구축 및 시험분석장비 성능개선을 통한 국방표준평가, 극한 사용환경 

조건의 시험평가, 기계적 시험평가, 고장분석 등 수행

ㅇ (설계·검증) 테스트베드 시제품 제작 및 성능 검증 체계 구축

ㅇ (시험·평가) 군사용 기준(MIL-STD) 기반한 신뢰성 시험·평가 규격

개발 및 인증·평가 체계 마련,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지원

ㅇ (사업화) 제조·활용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시험·평가 협조,

기술정보 DB 제공, 수요기업의 장비 활용 및 기술 지도 지원 등

□ (기간 /예산) ‘24년~’28년 / 총 사업비 167.33억원 (국비 100억원)

□ (대상지역) 경북 구미* (방산업체 및 모듈기업 소재)

    * 경북도-구미시-성남시 간 컨소시엄 구성, 성남 소재 팹리스들의 인프라 활용 지원

□ (주관 /참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신뢰성평가·인증) /전자기술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설계 지원), 포항공대(R&D용 Fab, 테스트 지원)

□ (향후계획) 협약 체결(’24.7) → 검증 장비 구축(‘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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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원자력 청정수소 클러스터 기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개요  

□ (추진배경) 국내 수소산업 경쟁력의 신속한 강화를 위해 분야별

수소 생태계 역량을 집중한 집적화 단지 조성 필요

□ (사업개요) 신규 수소산업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사업 기획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추진

※ 사전타당성 조사 및 지자체 공모(‘19.12월), 예비타당성조사(‘21~‘24)를

거쳐 2개 수소산업 클러스터* 추진 중

    * ’24~’28년 클러스터 조성 : 포항(연료전지, 총 1,918억원), 동해·삼척(저장·운송, 총 3,177억원)

□ (사업명) 수소 기반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타당성 조사용역

□ (기간/예산) 연구용역 계약 체결 후 9개월 / 2.5억원 × 2개 과제

□ (추진 경과)

ㅇ ’24. 4월 : 지방자치단체 대상 과제 수요조사(10개 지자체 신청)

ㅇ ’24. 5월 : 신청 과제 평가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공무원 및 분야별 전문가 총 6인 구성

ㅇ ’24. 6월 : 평가결과 2개 지자체(경북, 경남) 선정

    * ▲경남 : 수소 방산모빌리티 및 수소터빈  ▲경북 :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 (향후 계획)

ㅇ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조달청 입찰의뢰) 및 용역 수행(’24.7월~’25.3월)

ㅇ 예타 사업 대상지* 공모·지정(세부계획 수립중) 및 예타 신청(’25.下)

    *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에 준해 공모·선정해 예비 수소특화단지로 관리 추진

ㅇ 재정당국 예타 통과시 수소특화단지 신속 지정 (’27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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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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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개요

□ (목적) 官 주도의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

☞ 실제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도모

그간 지역투자 사각지대

공익성 ↑ 수익성 + 공익성
수익성 ↑

□ (대상) 수도권 소재, 사행성 사업 등 펀드 목적과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Negative 방식)

    * (예) 복합 관광단지, 노후산단 재구조화, 대규모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등

□ (구조) 정부가 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자펀드 결성,

SPC 설립 등을 통해 추진

母펀드
‣ 정부가 마중물 투자(재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출자 

‣ 독립적인 투자심의위원회가 투자 여부를 결정

⇩

子펀드
‣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펀드 재원을 후순위 출자

‣ 민간 금융社가 운용사로 LP(모펀드, 지자체(선택사항) 등) 자금 관리

⇩

프로젝트
‣ 민간시행사, 지자체로 구성된 사업시행자(SPC)가 프로젝트 추진·관리

‣ 모펀드 등의 출자를 받은 자펀드가 프로젝트에 투자

‣ 대주단(민간 은행권 등) 대출도 활용하여 자금 조달(특례보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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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농업・농촌 혁신 모델 확산 지원

1  ｢경북 혁신농업타운｣ 사업 개요

혁신농업타운: 마을 전체가 하나의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되어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이 
구심점이 되고 일반농업은 공동영농을 통해 기술과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마을(경상북도)

□ (배경) 이철우 경북도지사 농정공약인 경북 농업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작(‘23~)

□ (‘23년 추진현황) 구미, 문경, 예천 3개소 선정

ㅇ (유형) ① 공동영농형(쌀 또는 콩 단작 → 이모작 전환 지원), ② 첨단형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시 연계 지원)

ㅇ (총사업비) 60억원(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ㅇ (지원) 공동영농 시설(선별, 저장 등) 설치 및 농기계 구입 등

구분 구미 문경 예천*

유형 공동영농형 공동영농형 첨단형

규모 30ha, 45농가 110ha, 80농가 35ha

사업예산 15억원 35억원 10억원

       * 농식품부 공모사업(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200억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00) 선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임대형 수직농장 100) 확보 후 경북도에서 10억원을 연계 지원

※ ’24년: 7개소지정(경주, 상주, 청도, 청송, 봉화, 영덕, 1개소진행중, 개소당 10억원지원)

□ (문경 사례) 3개 리 마을주민 80명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임대,
법인 주도로 규모화된 농지(110ha)를 경영하면서 임대료 등 지급

ㅇ 농가는 농지 임대료 등으로 900만원/ha(3천원/평)을 수령하고, 영농에
참여 시 임금도 수령 가능(농기계작업: 30만원/일, 일반작업: 9만원/일)

ㅇ 법인 주도로 쌀 단작에서 이모작으로 재배품목·방식을 전환*함에
따라 농산물 판매액 3배 증가 예상**(경북도 담당자)

      * <이전> 쌀 단작 → <’23.下> 콩(105ha), 벼(5ha), <’24.上> 양파 56ha, 봄감자 31ha

     ** 농산물 판매액(예상): (단작) 779백만원 → (이모작) 2,479 (↑218%)

ㅇ 道는 이모작 전환을 위한 농기계 및 선별장 등 지원(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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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 방안(안)

□ 추진 배경

ㅇ 농촌지역의 사람, 일자리 유입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농촌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ㅇ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혁신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구상,

제안하는 문제해결형 제도 설계․운영

□ 주요 내용

ㅇ 정주여건, 경제, 에너지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혁신 수요를 바탕으로

직접 자율규제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

< 제안 분야(예시) >

분야
생활

관광 산업 에너지
주거 의료보건 문화・교통

내용

•주택 리모델링
•빈집 정비
•생태 주택
 프로젝트 

•헬스 케어
•임시진료소
•민간 협력

•문화시설
•공용 자전거
•스마트
모빌리티

• 문 화 유 산 
재 정 비 ・
가치증진

•경관보전
•농촌관광

•농업생산성 증대
•상업공간 조성 

•에너지 자립 
•재생에너지 

ㅇ 농촌 실정에 맞는 규제, 세제 특례를 지자체에서 제안하면 심의를

거쳐 적용

□ 향후 계획

ㅇ 연구 및 수요조사 등 기반으로 ’자율규제혁신지구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법적근거* 등 마련(’24.下)

     * (가칭)농촌지역 자율규제혁신지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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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포항 환동해 호국역사 문화관 개요

□ 추진 배경

ㅇ 과거 북한을 포함한 외세의 침략 전장터였던 환동해 호국역사에

대한 보훈시설 미흡

ㅇ 환동해의 중심라인인 강원에서 포항, 울산에 이르는 한반도 동해안 
지구의 호국역사를 알리고,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문화시설 추진 필요

□ 사업 개요

ㅇ 사업주체 : 경상북도 포항시

ㅇ 지원조건 :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50% 이내)

ㅇ 위 치 : 포항시 남구 일월동 일원

ㅇ 사업내용 : 환동해 호국역사를 기억하고 미래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보훈문화 교육시설 건립

ㅇ 연차별 투자계획(안)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연도별 투자계획(백만원)

기투자 ΄24년도 ΄25년도 ΄26년도

계 18,100 1,064 5,111 11,925

국  비 9,049 532 2,555 5,962

시  비 9,051 532 2,556 5,963

□ 향후 일정

ㅇ (’24~’25년) 설계 및 인･허가 용역 추진
ㅇ (’25~’26년) 공사 착공 및 준공, 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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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경북교육청 추진 ｢국제교육원｣ 설립 계획(안)

□ 사업개요

 ‣ 사업 기간: 2025년~2027년
 ‣ 건립 예정지: 미정
 ‣ 사업 내용: 각종 체험관 조성(국제교육교류 체험관, 세계시민교육 체험관, 
다문화 체험관 등), 각종 체험 시설 조성, 기숙사 및 급식 시설 조성 등

 ‣ 시행 주체: 경북교육청

□ 설립형태

구분 운영기관 내용

직속기관 경북교육청

- 교육원 건립 및 건립 TF 운영

- 각종 체험관 조성(국제교육교류 체험관, 세계시민교육 체험관, 다문화 

체험관, 외국어 체험관 등)

- 각종 체험 시설, 기숙사 및 급식 시설 조성

- 교육과정 연계 글로벌교육 체험 캠프 및 역량 강화 운영: 

단위학교 국제교류, 세계시민교육 동아리, 다문화교육 관련 

체험・연수 운영(일일형 및 숙박형) 

- 원어민 활용 외국어 체험 교육 운영(일일형 및 숙박형) 

- 기타 글로벌교육 관련 교육 운영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25. 1.) 경상북도교육청국제교육원건립관련기본구상연구용역위탁
 ‣ (2025. 7.) 부지 선정 및 관련 시설 건립 상세 설계 위탁
 ‣ (2026. 1.) 건립 공사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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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경산 스타트업 파크

□ 사업 개요

◦ (조성위치) 경산시 임당역 일대

◦ (조성규모) 대지면적 3,475㎡, 연면적 9,836㎡ (1개동 / 지하 2층, 지상 6층)

◦ (사업예산) 414억원(국비126억원, 지방비 288억원)

◦ (추진체계) 총괄기관 (중기부), 주관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 주요 특징

◦ (입지여건) 영남대 등 10개 대학이 주변에 밀집되어 청년 이동이

활발하고 혁신 잠재력이 높으며, 임당역 인근으로 접근성 우수

- 향후 도시계획에 따라 청년‧스타트업이 선호하는 상업‧주거시설

등도 주변에 조성 예정

     * ’대임 지구계획‘에 따라 벤처문화 거리 조성(상업‧공공시설, 공원 등), 행복주택 건설 등 예정

◦ (특징) 경북창경센터, VC‧AC 등 입주 및 청년창업지원 펀드 조성

(’23년 250억원) 등 다양한 지역 창업 지원역량을 집적하고,

- 자율주행‧모빌리티, ICT 등 지역주력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여 경북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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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포항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 사업 개요

◦ (조성위치)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內

◦ (조성규모) 대지면적 15,135m2, 건축연면적 3,967m2 (지상 3층 건물 신축)

◦ (사업예산) 250억원(국비100억원, 지방비 50억원, 민간 100억원)

◦ (추진체계) 총괄기관 (중기부), 주관기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 주요 특징

◦ (입지여건) 포스코를 중심으로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 등 우수 대학 및 연구시설, 창업지원기관 집적

◦ (특징) 정부는 인프라의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민간 전문기

관이 주도하여 지역 제조창업자를 지원하는 민관협력 모델
   

    * `23년 신규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포항에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시범 구축

- 첨단소재 등 제조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여, 경상북도와 포

항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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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 지역혁신 벤처펀드 개요
◦ (개념) 지역 소재 중소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모태펀드와
지자체 등이 공동 출자하여 조성한 모펀드 및 자펀드

< 지역혁신 벤처펀드 구조 >

◦ (기조성 현황) ‘21년 3개(부산, 충청, 울산 ·경남), ’22년 2개(대구 ·제주 ·

광주, 전북 ·강원) 모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벤처투자 마중물 공급

- ‘21년∼ ’23년 기간 3,631억원 규모 출자사업을 진행, ‘23년 말 기준

4,960억원 규모의 지역 벤처펀드를 조성

◦ (’24년 계획) 신규 모펀드 3개 조성 및 기존 모펀드 2개 확대

- (신규) 부산(1,000억원), 경남(800억원), 경북·전남(299억원) 3개 지역에

모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24∼ ’26년간 3,000억원 이상 자펀드 조성

지역 모태펀드 출자 모펀드 결성목표 자펀드 결성목표

부산 250 1,000 1,429

경남 150 800 1,143

경북·전남 179 299 427

계 579 2,099 2,999

< ‘24년 지역혁신 벤처펀드 신규 조성 지역 출자계획 > (단위 : 억원)

- (확대) 대구 ·제주 ·광주(149억원), 전북 ·강원(98억원) 2개 모펀드에

247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24년 연내 706억원 이상 자펀드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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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엔젤투자허브 개요
◦ (목적)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 해소 및 지역투자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 권역별 엔젤투자허브 구축·운영 
< 지역 엔젤투자허브 추진체계 >

◦ (지원내용)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중추로 하여 지역 창업·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한 창업-투자 네트워크 및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

   ① (지역투자 활성화 거점) 협의회*를 구축해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엔젤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마련 및 기관별 역량 연계

      * 지역 창업·투자 역량을 갖춘 민간(투자자·전문가)-공공(지자체, 창경 등) 협업

   ② (네트워크 구축) 지역 리더 대상 엔젤투자 설명회, 홍보 등을 
통해 투자자를 발굴하고, 창업기업-투자자 네트워크 기회
(IR, 포럼 등) 제공

   ③ (창업기업 발굴·육성) 창경센터 등과 연계하여 유망 기업을 발굴
하고, 지역펀드를 활용한 직접 투자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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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체계 구축   

□ 프로그램 개요
 ◦ (목적) 연중 상시·정례적으로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여 기존 

창업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Seed 투자부터 Next Round까지 
1:1 밀착 관리하여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

     * 대부분의 창업지원은 연초에 지원기업을 선정, 해당 시기를 놓친 스타트업은 차년도 

지원 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

 ◦ (운영센터) (’24) 5개 → (’25) 12개 내외 → (‘26) 전국 센터(17개)
     * (’24) 경기, 인천, 충북, 광주, 울산

 ◦ (진행절차) 상시·정례 발굴(센터별 피칭데이 운영, 매주) → 초기
투자(센터 또는 외부민간) →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및 TIPS → 
후속 투자 연계를 위한 공동 IR

<특징> 

◈ 유망 스타트업을 정례적으로 발굴하고, 스타트업 맞춤형 메뉴판식 지원을 
통해 투자까지 이어지는 ‘신속 일관지원 체계’ 구축

 ◦ 3개월 내 Seed 투자, 6개월 내 TIPS, 12개월 내 후속 투자로
연계하여 스타트업의 투자를 통한 맞춤형 성장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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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   

□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 개요
◦ (지원대상)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24년 5억원, 500개사 내외

◦ (예산집행)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전문가

◦ (지원내용)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에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관련 법률지원, 1개사 당 연간 1백만원까지 지원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서비스 이용 → 정산

구분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서비스 이용


점검 및 정산

주체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등
창업진흥원/

전문가
일정 ’24.4월 연중 상시 연중상시 서비스 종료시

□ 기술보호지원반 개요
 ◦ (목적) 지역별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유출 발생시 피해구제를 위한 밀착 지원
     * 추진근거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2), 지방 중소기업 기술보호강화

 ◦ (지원규모) ’24년 150개사
 ◦ (지원내용) 지역거점 기술보호 지원체계를 활용하여 신속한 초

동지원 및 사건 종결 시까지 모니터링 실시
   - (초동상담) 중소기업이 신청한 기술침해 민원 접수 시 지방청 

기술보호책임관 및 전문가*가 합동으로 지원반을 구성, 현장 컨설팅
       * 지방청 책임관 13명, 지역 전문가(변호사 및 변리사, 보안전문가 등) 87명

   - (지원연계) 지원반 상담 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유관부처* 등을 연계하여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

       * 경찰청, 국정원, 협력재단 등

   - (사후관리) 지원반 방문 이후 민원사항 해결 시까지 모니터링


